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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대한화섬 상장폐지 의구심
증권가, 대한화섬 지분 추가매입 의혹 … 태광그룹은 전면 부인

태광그룹이 대한화섬에 대해 장하성펀드의 지분 매집에 대응해 추가로 지분을 사들임에 따라 지분매입 의

도에 대한 증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이 대한화섬 상장폐지를 염두에 두고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

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태광그룹이 우호지분 포함해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구태여 장하성펀드측과 지분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분 추가매입에 나선 것은 상장폐지를 위해 지분을 끌어올리려는 시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

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외기업인 태광시스템즈는 8월24일 계열사 대한화섬 주식 8527만주를 5억6000만원에 매수해 소유 주식수

를 1만7811주(1.34%)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미 대한화섬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4)과 친인척 등의 우호 지분이 72.2%에 달한다. 따라서 매수한 지

분을 포함하면 태광그룹측의 보유 지분은 73.5%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장하성펀드측의 공격에 대한 태광그룹의 첫 대응이 지분추가 매입이라는 점에서 태광측이  

풍부한 현금과 계열사를 동원해 대한화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상장폐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태광그룹이 대한화섬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주식을 매집해 장하성

펀드에 대응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하성펀드 역시 현 지분만으로도 주주 역할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

다”며 “상장폐지를 위해 지분율을 높이려는 의도 외에는 태광그룹이 지분을 매집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고 지적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소액주주수가 200인 미만이고, 소액주주들의 소유 주식수가 20% 미만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태광그룹 측이 앞으로 7% 이내의 지분만 추가로 사들이면 표면상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셈

이다.

태광그룹에 몸담았던 한 고위 인사는 “태광그룹 경영진과 총수 일가는 주주들이 경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전하며 “워낙 자금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늘 상장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여론이나 모양새를 

고려해 실행해 착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태광그룹측은 증권업계 분석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전혀 계획이 없으며 상장폐지 등은 상상도 못할 어리석은 짓”이라며 “단순히 투자수익

을 얻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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